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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관광문화재단이 주최한 ‘독일마을 국제이벤트’가 온라인 지역축

제 대상을 차지했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최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K-문화융합협회 주관으로 열린 우수 온라인 지

역축제 시상식에서 독일마을 맥주축제를 온라인 국제이벤트로 개최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 온라인 지

역축제 대상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 이후 전국의 지역축제가 대거 취소되는 상황에서도 ‘온라인 축제’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 기관과 단체를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이 주최한 독일마을 국제이벤트는 코로나19 이후 축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K-문화융합협회는 2021년에 추진된 전국의 온라인 축제 80여개를 전수 조사하고 관광분야 전문가

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남해 독일마을 국제이벤트와 서울 금천 과학 페

스티벌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취소된 지역축제를 메타버스 등 온라인 콘텐츠로 재조

명한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급변하는 관광시장과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관광문화재단으

로, 지역 온라인 축제의 선진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K-문화융합협회는 1979년 '문학과 언어 연구회'라는 학회 창립으로 시작돼 2011년 한국문화융

합학회로 개칭한 후, 한국문화의 계승발전은 물론 융합과 확산을 위해 약 40년간 이어져 온 연구자들의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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